
삼국유사 출가 득도담 및 출가 성불담의  
초세속 지향 양상

이 강 옥

국문요약< >

삼국유사 에서 초세속이 지향되고 완성되는 양상을 살피고 바탕이 된  

의식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초세속 지향은 출가에서 시작하였다 출가 동기는 낮은 신분의 경우에

는 자세하지만 높은 신분의 고승의 경우 문제되지 않았다 수행 정진이나

득도 성불의 과정에서 찬란한 색과 빛을 부각시키는 강렬한 형상화는 삼 

국유사 의 큰 특징 중 하나다 그것은 초세속 지향을 극치에 이르게 하였 

다 그리고 그 지경이 반성되었다 진정한 해탈은 세속에 있으면서도 세속

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하며 초세속을 지향하면서도 세속의 가치를 망각치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연은 삼국유사 의 여기저기에 고승이나 수행자의 다양한 모습을 배  

치하였다 세속에 집착하고 아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는 완벽하

게 세속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가 세속 지향의 모습이라면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머리말

출가 동기와 출가 과정

수행 정진과 득도 성불

초세속 지향의 반성과 완성

서술 의식과 서술 방식의 계승과 정형화

결론



후자는 초세속 지향의 모습이다 양자는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가 관

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초세속 지향은 세속 삶을 부정하

는 데서 출발하지만 세속 삶의 경험을 통하여 초세속 지향은 검증되거나

보완된다 세속 삶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초세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세

속 삶은 가치가 있다 초세속 지향은 세속적 경험에 의해 보완되고 완성된

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유가 초세속을 반성하게 하는 화소에 깃들어

있다

출가 득도담이나 성불담의 서술구조와 화소는 스승과 불제자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또 스승 없이 도반끼리 수행 성불하는 경우도 비슷한 형편을

보였다 완성된 출가 득도담이나 성불담의 구조가 사람들의 서사의식에 각

인되었기 때문에 거듭 비슷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연은 서술구조와 화소 양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출가 득도담과

성불담을 삼국유사 에 옮기고 변개함으로써 출가자의 삶과 깨달음을 인  

상적으로 구현했다고 하겠다 그로써 세속을 벗어나면서도 세속에 충실하

는 불교적 삶의 지혜를 창출하였다

머리말

삼국유사 의 적지 않은 인물들은 세속의 삶을 꾸려가다가 세속으로부  

터 멀어져서 출가자나 은둔자가 되거나 해탈하여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

기들을 출가 득도담이나 출가 성불담이라 일컬을 수 있겠는데 일연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초세속을 지향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초세속 지

향의 양상과 방식이 독특하다 그 점이야말로 삼국유사 의 고유한 세계  

를 만든다고도 할 수 있다

출가는 불교에서 가장 근원적인 행위로서 집을 떠나 수행자가 되어 수



  

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출가는 세속을 벗어나 초세속을 지향

하는가장뚜렷한 행위로서출가의동기에그방향이암시되어있다 일연

은 출가 동기를 소개하여 초세속 지향을 먼저 부각시켰다

장로게 나 팔리경전 등에 나타나는 비구들의 출가 동기는 갖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비구니의 출가동기가 연구된 바 있는데 남

편이 죽은 뒤 수절 수행과 구도 가난 형벌 주인의 강요

과 극락왕생 등으로 요약된다死後 生天 이중 수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

두는 비구의 출가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비교할 때 삼국유 

사 출가담은 등 비불교적 동기를 배제하고 수행과 구도를 향 

한 염원을 강조하였다

출가 과정에서는 출가자의 의지가 강력하여 어떤 갈등도 경험하지 않

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변의 형편이 출가자로 하여금 간단히 떠나지 못

하도록 하는 경우도있다 또외부적요인이출가자를출가하게 만드는경

우도 있다

출가를 한 뒤에는 수행 방법 득도 과정 그리고 득도 후의 활동 등이

중요하다 출가 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승을 만나 지도를 받는

것이다 삼국유사 의 출가자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고승을 만나는  

부처의 법을 듣고 믿음을 얻고서 부처의 을 보거나 듣고 믿음을 얻고서 비威德

구나 장로에게 법을 듣고 세속에 거주하며 사는 생을 혐오하여서 부처의 을神變

보고서 다른 비구의 신변을 보고서 자식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것에 대해 환

희를 얻어 아들을 얻는다면 출가하겠다고 서언하여 타인의 출가를 보고서 부처

의 법을 듣고 이미 아라한이 되어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신의 명을 더 받기 위해서 사회적 굴레군역 형벌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등

이다백도수 비구의 출가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면

박민선 고려시대 여성의 생활과 불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면 김영미 고려시대 여성의 출가 이화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소  

면

김승호 불교적 영웅고 승전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  

학연구소 면



경우가 많다 반면 스승 없이 수행하는 경우도 뚜렷한데 동반하는 도반을

설정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마침내 이런 일련의 초세속 지향을 상식선에서 내버려두지 않고 그에

대한근본적인반성과성찰을 유도한다 그방식과귀결을 살피는것이가

장 요긴한 과제일 것이다

이런 삼국유사 에 실려 있는 서사 중에서 출가자나 수행자의 출가 수  

행 득도 성불 중생구제 요소들이 어느정도 나타나는 사례는 다음의 경

우들이다

阿道 阿道基羅 왕비들法興王 眞興王 眞興王 原宗興法 厭 滅髑

身 圓光 圓光西學 惠現 惠現求靜 慈藏 慈藏定律 信孝 臺山

月精寺五類聖衆 元曉 元曉不羈 義湘 義湘傳敎 眞定 眞定師孝

善雙美 憬興 憬興遇聖 智通 朗智乘雲 惠通 惠通降龍 觀機

道成 包山二聖 廣德 嚴莊 廣德 嚴莊 寶川 臺山五萬眞身 溟州

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孝明 臺山五萬眞身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

傳記 努 夫得肹 朴朴怛怛 南白月二聖 努 夫得 朴朴肹 怛怛 眞表 眞

表傳簡 關東楓岳鉢淵藪石記 소달구지 탄 사람 關東楓岳鉢淵藪石

記 郁面婢 郁面婢念佛西昇 信忠 信忠掛冠 李俊 信忠掛冠 緣

會 緣會逃名文殊岾 心地 心地繼祖

불교설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부처의 참모습을 마음속에 형성시

켜 마침내 귀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으로 생겨난 설화라는 관점 과

삶의 시련과 결단을 불교와 관련시켜 다루는 설화라는 관점 으로 나눠

진다 본고는 출가 득도담이나 출가 성불담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하여 위

두 관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제 의 관점에 선다 일연이 불교설화들을 선

택하여 삼국유사 에 배치하였다는 점을 중시하고 출가 득도담이나 성불  

황패강 신라 불교설화 연구 일지사  

조동일 산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담이 삼국유사 에서 존재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출가 수행  

득도 성불 중생구제 화소들의 실현 방식과 상호 관계를 살필 뿐만 아니

라 여러 출가 득도담 및 성불담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초세속 지향이

 삼국유사 에서 완성되는 특별한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출가 동기와 출가 과정

먼저 널리 알려진 고승들의 경우 출가 동기나 출가과정을 상세하게제

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원광은 유교를 공부하다 유교가 허망할 따름이

라고 느낀 뒤 출가했고 자장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서언을 해두었기

에 출가하였다 아도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출가하는 것과 비교된다

원효 의상 경흥 지통 연회 등의 경우 아예 출가 동기를 제시하지 않았

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형성되어 있는 고승의 이미지를 본

격 서사의 출발로 삼으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민이나 천민 출가자에게는 출가 동기와 출가 과정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세속에 얽매이고 세속에 집착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였

다 출가는그런평범한삶의방식을포기하는 것이기에그이유나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평민이나 천민 출가자의 경우 출가 동기와 출가

출가는 살던 집을 떠나 수행처로 가는 것이지만 생활 공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출

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욱면비의 경우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그 집을 떠나지 않지만 수행의 의지와 간절함은 어떤 출가자보다 더 강렬

하기에 출가자와 다름없다 광덕도 그랬다 그는 출가승보다 더 청정하게 일상생

활을 꾸려갔기에 마음으로는 출가했다고 할 수 있다

黃龍寺刹柱記 는 자장이 원래 살생을 좋아했는데 잡은 꿩이 눈물을 흘리는 것

을 보고 출가했다고 한다김두진 자장의 문수신앙과 계율 한국학논총 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면 자장의 이런 출가동기를 일연은 취하지 않

았다



과정이 설화적으로 부연되는 경향이 강하다

출가 동기가 가장 인상적이고 극적인 출가자는 신효 진정 혜통 진표

소달구지 탄 사람 노힐부득 달달박박 등이다

출가자가 스스로 출가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주위 조건이 출가를 용이

하게 해주지 않을 때 갈등이 생겨난다 삼국유사 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이다 특히 출가자와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는 고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고기를 구하러 산信孝

과들을헤매야했다 고기를좋아하는어머니는신효로하여금 효행과살

생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살생을 금한다는 계율이 사람

과 짐승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점을 근본적으

로 반성하게 한 것이 학의 깃이다 학의 깃을 눈에 대고 보니 사람이 짐승

으로 보였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짐승으로 보이는 존재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하게될 것이기에짐승을함부로죽이지 못하게된다 짐승

을 죽일 수 없게 된 신효가 고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유일한 해

결책이 자기 넓적다리 살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넓적다리 살이 계속

돋아나는 것은 아니니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짐승과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사가 걸린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가 출가를 하고 살던 집

을 희사하여 절로 만들었다는 구절을 참고할 때 신효의 출가는 어머니의

죽음 뒤라고 보아야 옳다 효성이 지극했던 그가 살아있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거나 어머니가 사는 집을 절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

다 신효는짐승의살생과 사람의생존이라는문제를 두고 큰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것이 출가의 동기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의 경우는 어머니의 존재가 더 구체적으로 출가의 걸림돌로 부각眞定

母非肉不食 士求肉出行山野 路見五鶴射之 有一鶴落一羽而去 士執其羽 遮眼

而見人 人皆是畜生 故 不得肉 而因割股肉進母 後乃出家 捨其家爲寺 今爲孝家

院 士自慶州界至河率 見人多是人形 臺山月精寺五類聖衆 삼국유사 민중  

서관 면



  

되었다 진정은 품을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했다 의상법사가 태백산에

서불법을풀이하여사람을이롭게한다는말을듣고출가를 결심한다 그

러나 효도를 다 마친 뒤라는 단서를 달았다 출가를 앞두고 어머니와 관

련하여 고민을 많이 한 결론이었다 아들의 출가의지를 알게 된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출가를 미루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眞定師孝善

雙美 는 어머니를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아들의 모습과 불도

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며 아들을 떠나게 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진정은 결국 눈물을 뿌리며 떠난다 그리고 년

뒤 어머니의 부음을 듣는다 어머니의 부음을 들은 진정은 곧바로 에禪定

들어가 이레 만에 깨어났다 죽은 어머니를 위하여 아들이 명복을 빌었을

뿐만아니라 스승인의상대사까지도 설법회를열어하늘에환생하게해주

었다

신효가 출가와 어머니 봉양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진정은 어머니 봉양을 포기하고 출가 쪽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신효의 어머니는 구원되지 못하고 죽었지만 진정의

어머니는 구원되어 하늘나라에 환생하게 되었다 신효 쪽이 어머니 봉양

을 더 중시했는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이 진정한 효행을 했다고 하

겠다 제목의 도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孝善雙美

신효와 진정을비교하면 삼국유사 가주장하는 바가분명해진다 진정  

한 효행은 출가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연 자신의 출가와

노년을 연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연은 어머니를 두고 출가했고 말년

에는 국사의 자리에 올랐지만 노모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귀향한다

定跏趺入定 七日乃起 說者曰 追傷哀毁之至 殆不能堪 故 以定水滌之爾 或曰

以定觀察母之所生處也 或曰 斯乃如實理薦冥福也 旣出定 以後事告於湘 湘率門

徒 歸于小伯山之錐洞 結草爲廬 會徒三千 約九十日 講華嚴大典 講畢 其母現

於夢曰 我已生天矣 眞定師孝善雙美 면

고운기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면  



일연이 스스로의 모습을 진정에게 겹쳐 놓았다고도 말할 정도다

진정의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꾸면 진표의 출가담이 된다 眞表傳簡

은진표가 살에 금산사숭제법사 아래로 출가했다는 사실만을간략하게

기술했지만 關東楓岳鉢淵藪石記 는 진표와아버지와의관계를나타내

었다 진표가 출가하기 전 먼저 아버지에게 출가의 뜻을 말했는데 아버지

가 허락했다는 것이다 그 뒤로 진표의 수행담과 보살행을 길게 기술하다

가는진표가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뵈었다는 대목에 이른다 그리고 율

사는 그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발연사에 가서 같이 을 닦아 효도를 다道業

했다 라고 했다 이로 보건데 아버지로부터 출가허락을 받은 진표는 아

버지 봉양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으며 출가 후 득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에 대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를

이룬 진표는 아버지의 수행을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효도를 다했던 것이

다

신효 진정 진표를연결하여 본다면출가와효행에대한일연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자식이 출가를 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런 점

에서 출가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자식으로서는 차마 실행하기 어려운

행위다 그래서 고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부모의 육신만을 돌보는 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에養口體

지나지 않는다 출가의 서원을 가진 자식은 부모를 남기고 출가할 수 있

다 출가하여 득도한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두가지다 첫째

일연과 우반 면 한편 김두진 교수는 효閔泳珪 陳尊宿 四川講壇  

선쌍미 사상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다 즉 신라 중고시대에 이르러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특히 출가의 불효를 부각시켰는데 이에 대한 불교 쪽의 대응

사상이 효선쌍미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신앙孝善雙美

한국학논총 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면 이런 설명은 불교설  

화를 삼국시대 당대의 종교적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교설화를 주로 당대 민중의 실정이나 일연선사의 의식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본고와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

면律師與父復到鉢淵 同修道業而終孝之



  

는 돌아가신 부모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살아있는 부모가

수행하여 득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연은 둘째를 가장 바람직한 경

우로 추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혜통과 소달구지 탄 사람은 동물의 특별한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출가를 결심한다 혜통의 경험은 신효와 마찬가지로 살생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어느 날 집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여 그 뼈를 마

당에 버렸다 이튿날 아침 그 뼈가 없어져 핏자국을 따라 찾아가보았더니 뼈

가 예전에 살던 구멍으로 되돌아가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앉아 있었다 낭은

그 모습을 보고는 오랫동안 놀라고 또 기이하게 생각했다 감탄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다가 문득 세속을 버리고 출가를 하였다

수달은 죽어서 뼈만 남아도 새끼에 대한 모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뼈만

으로 새끼들을 안고 있는 모습은 보고 혜통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자식이나 새끼에 대한 사랑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

이다 새끼를지극히 사랑하는수달을죽인혜통의행위는 새끼에대한모

성의사랑을 짓밟는것이며수달가족의행복을앗아간 것이었다 그 점에

서 혜통은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는 오랫동안 놀라고 또 이상하게 생각했다 는 구절은

수달 가족의 충격적인 장면을 본 혜통의 고뇌가 상당히 컸고 또 오래갔다

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그런 고뇌가 출가 결심으로 귀결되었다

소 달구지를 탄 사람은 진표율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

리는 자신의 소들을 보고 분발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과 짐승 사이의

一日遊舍東溪上 捕一獺屠之 棄骨園中 詰旦亡其骨 跡血尋之 骨還舊穴 抱五兒

而 郞望見 驚異久之 感歎躊躇 便棄俗出家蹲 惠通降龍 면

師出金山 向俗離山 路逢駕牛乘車者 其牛等向師前 膝而泣 乘車人下問 何故跪

此牛等見和尙泣耶 和尙從何而來 師曰 我是金山藪眞表僧 予曾入邊山不思議房



상식적인관계가반대로 된상황이주인에게 주는 충격은컸다 그래서출

가를 결심하는데 갈등이나 고뇌가 없다 눈물 흘리는 현명한 소의 존재는

그 주인으로 하여금 세속의 가족 관계조차 간단히 초월하고 출가를 결심

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계기를 만나 출가하지 않는다 세계관

이나 기질 면에서 세속의 삶보다는 초세속의 삶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

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따름이다

자장은 세속에 대한 취미가 전혀 없었다 양친을 일찍 여의었기에 부모

봉양의 책임도 없었다 세상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 처자식을 버리고 전원

에 절을 지어 혼자 살았다 과 도 왕자였지만 세상살이를 싫어하寶川 孝明

다 함께 오대산으로 숨어버렸다

두드러진 경우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둘

다 풍골이 비범했다 그리고 세상 밖에 대한 먼 생각 을 갖고域外遐想

있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이 과정에 어떤 갈등도 없다 오히

려 그렇게 출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들은 출가하면서도 처

와 자식들을 데리고 간다 그리고 생계도 꾸려간다 그런 점에서 완전한

출가는 아니었다 그러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기름진 땅과 넉넉한 세월이 좋기는 하지만 옷과 음식이 생각하는 대로 생

기고 저절로 배부르고 따뜻해지는 것만 못하네 처자식과 나의 집이 참으로

좋지만 연화장에서 여러 부처님과 함께 놀고 앵무새 공작새와 서로 즐기는

것만 못하네 더욱이 부처님을 배우면 마땅히 부처님이 돼야 하고 진리를 닦

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함에 있어서랴 지금 우리들은 이미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니 마땅히 얽매인 것을 떨쳐버리고 위 없는 도를 이루어야지 어

於彌勒地藏兩聖前 親受戒法眞 欲覓創寺鎭長修道之處 故來爾 此牛等外愚內栍

明 知我受戒法 爲重法故 膝而泣 其人聞已 乃曰 畜生尙有如是信心 況我爲人跪

豈無心乎 卽以手執鎌 自斷頭髮 師以悲心 更爲祝髮受戒 關東楓岳鉢淵藪石

記 면



  

찌 풍진에 골몰하여 세속의 속된 무리들과 다름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드디어 인간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골에 숨으려 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철저하게 출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정립

하고 차 출가를 한다 차 출가가 세속의 욕망 추구와 수행를 적당하게

병행하려 했던 것이었음을 반성했다 두 사람은 이런 적당한 타협을 통해

서는 결코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완전한

출가를 결심한다 차출가는 차출가에 대한 철저한반성과비판을 바탕

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나 세계관이 바

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어중간한 실천이 완전한 실천으로 나아간 것일 따

름이다 덧붙여 이들이완전한출가를하게된 데에는빛 속으로부터 내려

온 정체를 알 수 없는 팔이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듯

南白月二聖努 夫得 朴朴肹 怛怛 은 삼국유사 출가득도담 혹은 성불담  

중에서 출가 동기와출가의과정을가장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출가 동기와 출가 과정을 살펴본 결과 출가동기는 여러 가지이지

만 출가를 하기까지 출가자의 갈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출가자가 겪은 갈등은 주로 부모 때문이었다 출가자의 부모에

대한 상념은 결국 우리 문화의 기본 성향과 관련되면서 일연의 경험과 처

지를반영한 것이기도하다 반면결혼을 한출가자는부모는물론부인이

나자식때문에고민하지않는다는것이가장큰 특징이다 이것은석가모

니의 출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석가모니는 부인과 아들에 대

한 어떤 미련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田美歲良利也 不如衣食之應念而至 自然得飽煖也 婦女屋宅情好也 不如蓮池腴

華藏千聖共遊 鸚鵡孔雀以相娛也 況學佛當成佛 修眞必得眞 今我等旣落彩爲僧

當脫略纏結 成無上道 豈宜汨沒風塵 與俗輩無異也 遂唾謝人間世 將隱於深

谷 南白月二聖努 夫得 朴朴肹 怛怛 면



다른 한편 출가 동기와과정이 나타나지않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 첫째 널리 알려진 고승에 대한 서사에서는 출가동기

나 과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알려진 고승은 이미 고승으로서의 이미

지로널리알려졌기때문에새삼속인에서부터출가하는과정을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둘째 전생담이 출가를 대신한다 가령 욱면비의

경우 그 전생이 이미 상당 정도 수행을 하였고 소로 환생해서는 부석사로

경전을 실어 나르면서공덕을 쌓은것으로되어있다 이렇게전생에서출

가수행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 출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출가할 이유조차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수행 정진과 득도 성불

출가자들은 수행 정진하여 부처나 보살의 응감을 받고 득도하거나 성

불한다

출가자들은 먼저 수행의 여건을 마련해야 하였다 혜통은 당나라 無畏

을 찾아가 배움을청했지만 받아주지않자 년동안묵묵히섬기기만三藏

하였다 그래도 허락하지않으니 분하고애가타서불이담긴동이를 머리

에 얹었다 조금 뒤 정수리가 터졌는데 그제서야 무외삼장은 손으로 터진

곳을 만져주어 치유해주고 제자로 받아주었다

욱면비는 절마당에라도 가서 염불을 하려고 했지만 주인 귀진은 직분

에 맞지 않은 그녀의 수행을 못마땅하게 여겨 늘 곡식 두 섬을 주어 그것

을다 찧게 하였다 욱면비는그런 악조건속에서도 손바닥을노끈으로꿰

어 말뚝에 매고는 간절하게 수행하였다

자장은 왕이 자기를 재상으로 삼기 위하여 환속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

다고 해도 차라리 하루 동안 계율을 지키다 죽지 백년 동안 계율을 어기

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며 간절한 수행의지를 나타내었다 또 혼침을 없



  

애기 위해 알몸으로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고 머리를 들보에 매달았다

이렇듯 수행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행자들의 노력보다 더 치열하

게나타나는 것이 응감과득도를위한 정성이다 진표의경우가 가장 돋보

인다

율사는 미륵상 앞에서 계법을 부지런히 구했으나 년이 되어도 를 얻授記

지 못했다 이에 하여 바위 아래에 몸을 던졌더니 문득 청의동자가 손으發憤

로 받들어 돌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율사는 다시 분발하여 일을 기약하

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도하고 돌을 오체에 두들기면서 참회했더니 사흘 만

에 손과 팔이 부러졌다 이레째 되던 날 밤에 지장보살이 손에 을 흔들며金杖

와서 그를 가호하니 손과 팔이 그전처럼 되었다 보살이 드디어 가사와 바리

때를 주었으므로 율사는 그 에 감동하여 더욱 수도에 정진했다 만 일靈應

을 채우자 곧 을 얻어 이 오는 형상을 보았다 이때 지장보살과天眼 兜率天衆

미륵보살이 율사의 이마를 만지면서 말했다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참회하는구나

지장은 을 주고 미륵도 다시 나무간자 두 개를 주었다 하나에는 제戒本  

간자라고 씌어 있었고 또 하나에는 제 간자라고 씌어 있었다

미륵보살이 율사에게 말했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뼈인데 이것은 의 이각을 이르는 것이始覺 本覺

다 또 제 간자는 법이고 제 간자는 새로 한 이니 이로써 마땅히熏成 佛種子

를 알 것이다 너는 현세의 육신을 버려 의 몸을 받아 후에 도솔果報 大國王

천에 나게 될 것이다

말을 다하자 두 보살은 곧 숨어버렸다

師勤求戒法於彌勒像前 三年而未得授記 發憤捨身 下 忽有靑衣童 手捧而置石嵓

上 師更發志願 約三七日 日夜勤修 石懺悔 至三日手臂折落 至七日夜 地藏菩扣

薩手搖金錫 來爲加持 手臂如舊 菩薩遂與袈裟及鉢 師感其靈應 倍加精進 滿三

七日 卽得天眼 見兜率天衆來儀之相 於是地藏慈氏摩師頂曰 善哉大丈夫 求戒如

是 不惜身命 懇求懺悔 地藏授與戒本 慈氏復與二 一題曰九者 一題八者 告師栍

曰 此二簡子者 是吾手指骨 此喩始本二覺 又九者法爾 八者新熏成佛種子 以此

當知果報 汝捨此身 受大國王身 後生於兜率 如是語已 兩聖卽隱 關東楓岳鉢淵



진표의 발분심은 자기 생명조차도 기꺼이 바치게 했다 를 위해 헌授記

신하는 것은 석가모니의전생을보여주는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의  忍辱

太子 布施國王 捨身太子 忍辱仙人 등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다

진표의 첫 헌신은 인욕태자 의 상황을 연상한다 인욕태자 에서는

태자가 매에게 쫓기는 토끼를 숨겨주는데 매가 날아와 토끼를 살려준 대

가로 태자의 살과 피를 대신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자 태자는 기꺼이 매

에게 자기 육신을 바친다 얼마 뒤 매와 토끼는 청의동자로 변하여 말한

다

의 를 받들어 오늘 우리를 보내어 태자의 수행심이 어느 정도淨居天主 法旨

인가 시험해보았다 오늘 보니 과연 태자에게는 의 마음이 갖춰져大道捨施

있고 자비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뜻이 있도다 다른 날 무상의 보리도를

증득하여 성불하리로다

헌신을 보여주고 청의동자가 수기를 내린다는 설정이 비슷하다 또

사신태자 에서 사신태자는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자기 육신을 절벽으

로 날린다 특히 보시국왕 에서 보시국왕은 선지식을 만나 설법을 듣기

위해 왕후와 태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까지 바친다 보시국왕

의 저본불경은 현우경 권 제  범천청법육사품梵天請法六事品 과  찬

집백연경 권 제 출생보살품出生菩薩品 제 선면왕구법연善面王

求法緣 으로서 법을 듣기 위하여 자기 몸을 쪼개어 천개의 등불을 밝

藪石記 면

奉淨居天主法旨 今日遣我 試太子修行之心如何 果見今日太子 有大道捨施之心

고려대慈悲 方便救度衆生之意 異日當證無上菩提道 果圓成 釋迦佛十地修行  

도서관본 면

이강옥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 집한국고  

전문학연구회 면

최호석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의 소설사적 전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히고 몸에 천개의 쇠못을 박고 열길 불구덩이에몸을 던져 공양하고 가

죽을 벗겨 종이를 만들고 뼈를 쪼개어 붓을 만들며 피를 먹에 타서 법을

받아쓰는 등 온갖 고행을 다 무릅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장의 위와 같은 발분심과 헌신은 석가여래를 비롯한 보

살들의 전생담이보여주는헌신행위에맥이 닿아 있다 다른점은부처나

보살의 전생담이 언어에 의한 수기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삼국 

유사 의수행과 고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기는 간자를비롯한 물건으로구 

체화된다는 점이다 가령 자장이 양식도 없이 바위 사이에서 수행하고 있

을때 이상한새는과실을물어다주었고 당나라로 들어가청량산만수대

성 앞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이상한 이상한 중이 와서는 가曼殊大聖

사와 사리 등을 주고 사라졌다

부처나 보살을 친견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 형상화가 더욱 강렬하다

의상은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하고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동해 용으로부터 여의보주를 받아가지고 나오다 다시 관음보살을

친견한다 관음보살은 그때 절을 세울 곳을 암시받는다

보천과 효명이 친견하는 만 진신 의 모습은 찬란하기 그지없眞身

다 두 사람은 계곡 물로 차를 끓여 불보살들께 바치고 밤 늦게까지 수

면 전진아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의 구성방식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  

연구학회 면

전진아 위의 논문 면

一日 同上五峰 瞻禮次 東臺滿月山 有一萬觀音眞身現在 南臺麒麟山 八大菩薩

爲首一萬地藏 西臺長嶺山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 北臺象王山 釋迦如來爲

首五百大阿羅漢 中臺風爐山 毗盧遮那爲首一萬文殊 如是五萬眞身 一一瞻禮 每

日寅朝 文殊大聖到眞如院 今上院 變現三十六種形 或時現佛面形 或作寶珠形

或作佛眼形 或作佛手形 或作寶塔形 或萬佛頭形 或作萬燈形 或作金橋形 或作

金鼓形 或作金鐘形 或作神通形 或作金樓形 或作金輪形 或作金剛杵形 或作金

甕形 或作金鈿形 或五色光明形 或五色圓光形 或吉祥草形 或靑蓮花形 或作金

田形 或作銀田形 或作佛足形 或作雷電形 或如來湧出形 或地神湧出形 或作金

鳳形 或作金烏形 或馬産師子形 或鷄産鳳形 或作靑龍形 或作白象形 或作鵲鳥

形 或牛産師子形 或作遊猪形 或作靑蛇形 臺山五萬眞身 탑상 면



행 정진을 하였다 불보살들을 간절히 염송한 결과 불보살들이 현신한 것

이다 그런 점에서 만 불보살 현신은 두 사람의 수행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으면서또 두사람의 득도경지를인가하는의미도있다 강렬한형상화

를 통하여 수행을 이끌고 수행자를 인가한 것이다

평민이거나 천민인 광덕 엄장 노힐부득 달달박박 욱면비 관기 도

성 등의 수행 정진과 성불은 고승들의 경우와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들은

명시적으로 출가를 하지 않았거나 출가를 했더라도 스승을 모시지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승보다 더 찬란하게 성불한다 광덕은

아미타불을 염하는 수행법과 십육관법 을 병행했다 그 수행의十六觀法

경지가 드높아서 관법이 무르익으면 방안에 들어온 달빛 위에 가부좌를

틀었다 그런 그였기에 하늘 음악소리를 들려주고 그 빛을 땅에 드리우

면서 해탈하여 서방세계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관음보살의 현신이 먼저 노힐부득을 성불시키는 과정에서도 형

상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물건이나 물질을 매개로 하면서 눈길을 강렬하

게 끄는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인간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려 다짐한 밤 꿈에 이 비치고白毫光

그 빛 속에서 금색 찬란한 팔이 나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어주는 장

면이 그러하다 두 사람의 초세속 지향을 지지하고 찬탄하는 초월자의

행위가 그렇게 형상화되었다 또 그 뒤 찾아온 관음보살은 노힐부득의 집

에서 출산을 한 뒤 목욕물을 요구한다 욕조의 금빛 찬란한 물이 눈길을

사로잡고통 속물의향기가코를자극한다 다음날 달달박박이 발견한것

도 금빛 미륵존상이 되어 연화대에 앉아 빛을 내고 있는 노힐부득의 형상

이었다 달달박박도 그 물에 목욕하고는 무량수불이 되어 찬란한 빛을

면觀旣熟 明月入戶 時昇其光 加趺於上

면雲外有天樂聲 光明屬地

遂唾謝人間世 將隱於深谷 夜夢白毫光自西而至 光中垂金色臂 摩二人頂 南白

月二聖努 夫得 朴朴肹 怛怛 탑상 면

娘旣産 又請浴 努 懼交心 然哀憫之情 有加無已 又備盆槽 坐娘於中 薪湯以肹慚



  

내었다

염불 수행을 하던 욱면비가 승천하는 장면도 형상화가 매우 강렬하다

절마당에서 염불하고 있는 욱면비는 공중의 하늘 소리에 의해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서쪽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늘 음악소리를 신호로

하여지붕용마루를뚫고승천한다 그녀는연대에잠시앉아진신의 모습

을 보여주며 빛을 발산했다 하니 그 자리에서 성불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와같은 욱면비의 승천이야말로 그 어느 고승들의 득도나 해탈 모습보다

찬란하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런 형상의 강조 는 환상이나 기적에 가까워서 보는 이로 하여금

세속 감각을 잃게 한다 출가함으로써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여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속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고 초세속이 가장

강렬하게 지향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초세속 지향의 완성일까 그

렇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삼국유사 의 위대함이다 이 점을 다음 장에  

서 살펴본다

浴之 旣而槽中之水 香氣郁烈 變成金液 努 大駭 娘曰 吾師亦宜浴此 勉强從肹 肹

之 忽覺精神爽凉 肌膚金色 視其傍忽生一蓮臺 娘勸之坐 因謂曰 我是觀音菩薩

來助大師 成大菩提矣 言訖不現 南白月二聖努 夫得 朴朴肹 怛怛 탑상 면

이는 중생의 현신성불 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신라의 밀現身成佛

교 사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즉 신라 승려 가 당나라로부터 밀明曉

교 계통 경전인 의 일부를 번역하여 갖고 왔는데 이 경전은不空 索陀羅尼經 羂  

중생이 할 때 관음보살이 나투어 도와준다 하였다 그런데 그때 관음보살은度脫

불신을 그대로 나투지 않고 중생의 모습으로 나툰다 하니 노힐부득의 성불을 도

와주는 관음보살이 이런 양상에 가깝다는 것이다서윤길 신라 의 밀교現身成佛

적 영향 불교학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면  

불교 관련 편 중 형상화를 지향하는 탑상 이 편을 수록하여 가장 많다는 점을

이와 관련지워 볼만하다 이에 대해 정병삼 교수는 일연이 예배의 대상물인 탑상

등이 지니는 영험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그 조형연기 이야기로 불교신앙을

장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정병삼 신라불교사상사와 삼국유사 의해편 일연선사 

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면 이런 해석은 본고와는 관점이 다르다 



초세속 지향의 반성과 완성

삼국유사 출가득도담 및 성불담은 찬란한 득도나 성불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종의 후일담이덧붙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후일

담은 출가에서 득도로 중생구제에서 해탈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은 화소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연은 그 화소를 대단

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배치하였다

삼국유사 의전반부대부분은 세속의역사이다 세속의욕망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속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군상들의 역사이다 일연이 불교 신

성사의 입장에서 역사적 과거를 바라보았다면 그런 세속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 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 출가득도담이나 성불담 불교 영험담 등은 그런 의도에서 수용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는 초세속의 상태를 부각시키고 그것이 내포하는 바  

를최종적가치로 떠받들기만 하지않는다 또 세속의여러양상과요소들

을단순하게부정해버리지도 않는다 그런점은 釋迦如來十地修行記   

석가여래십지수행록 석보상절 월인석보勸念要錄 念佛普勸文        

등 고려 중기부터 간행된 불교계 서사물들에서 발견할新編普勸文   

수 있는 평범한 이나 수행담과 다르다 이들은 초세속만을 단순하信佛談

게 끝까지 지향할 따름이다

초세속 지향에 대한 반성은 자장의 경우에서 가장 돋보인다 자장은 죽

기 전에문수보살의 현신인 남루한옷차림의 노인을만난다 慈藏定律

은 당의 속고승전 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덧붙여진 것이  

다 자장은 출가하여 치열하게 수행하고 득도하여 중국 오대산에서 문

이강옥 구운몽 과 육미당기 에 나타난 세속적 삶의 두 모습과 그것의 극복

방식 고전문학연구 별집 집 면 참조  

강은해 삼국유사 고승담의 갈등양상과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집한    



  

수보살을 친견한 바 있다 귀국하여서는 임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최

고 고승으로 대접받으며 불교계를 이끌어갔다 그런 그가 남루한 옷을 입

고 칡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메고 온 문수보살의 화신을 미친 노

인으로 욕을 하며 내쫓았다 이에 문수보살은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는가 라며 삼태기를 거꾸로 털었我相

다 그러자 삼태기 안의 개가 로 변했고 문수보살은 그것을 타고獅子寶座

빛을내며날아가 버렸다 자장은늦게서야진실을알고서는그 빛을 찾아

달려갔으나 따라가지 못하고 쓰러져 죽었다

이런 자장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불교의 정착과 토착화 내면화를 강조

하기 위하여 자장을 나락에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장이 문수보살을 몰라본 자신의 잘못에서 충격을 받아 뜻하지

않게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상에 잠시 빠졌던 자장이 문수보

살의 현신에 의해 완전한 해탈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좋다

자장의 죽음을 언급한 뒤에 자장이 위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하겠다 자장이 절과 탑을 여곳이나 세웠다는 것

그것을 세울 때마다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서 많은 우바새들이 몰려와 며

칠 만에 일을 끝냈다는 것 등은 여전히 자장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드러낸

다 그런 점에서 문수보살을 몰라본 자장의 행위는 최고의 고승도 때로는

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

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에 의해 좀 더 온전한 깨달음의 경

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 

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면 도표 참조

불교 승려라 해서 우리나라 자체이 문화적 기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 자각이 없

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용 기반에 침잠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면 결

국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자장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정착과 토착화 내면화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 자장이 생애를 걸쳐 노력한 불도의 수행이 겉의 화려함에

머물고 한 순간에 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준열한 비판을 자장편 에 감추어진

속뜻으로 짚어보게 된다 강은해 위의 논문 면



국유사 를 읽는 독자들이다 독자들은 숭고한 자장의 아상을 목격하면서 

초세속 지향을 반성하고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일연이 독자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그것일 것이다

원효도 마찬가지다 洛山二大聖 의 원효는 개짐을 씻고 있는 여인이

관음보살이라고는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녀가떠주는물을더럽다고부어

버리고 다른 물을 떠마셨다 겉모습에만 집착하여성수를 더러운물로착

각한 것이다 그러나 元曉不羈 의 원효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원효는

세속의 분별과 계율로부터도 자유자재한다 속복을 입고 괴상한 모양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천촌만락을 춤추고 노래하며 다니면서도 가난하고 무지

몽매한 민중들로하여금 부처의 이름을알게하고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

게 하여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었다

국사 경흥도 그렇다 그가 탄 말의 안장과 신과 갓은 매우 화려하여 행

인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때 옷차림이 남루한 한 거사가 마른 물고기가

들어있는 광주리를 지고서 위에서 쉬고 있었다 경흥의 시종이下馬臺

너는 중 옷을 입고서 어찌 부정한 물건을 짊어지고 있느냐 고 꾸짖으니

거사는 두 다리 사이에 산 고기를 끼고 있는 것보다는 시장의 마른 고기

를 지고 있는 것이 뭐가나쁘냐 고 대꾸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경흥이 그

말을듣고 사람을 시켜 거사를 뒤쫓게 했더니 거사는 남산의 문밖文殊寺

에 이르러 광주리를 내던지고 숨어버렸다 경흥은 문수보살이 자기가 말

을타는것을경계했다고이해했다 그리고그뒤로죽을때까지 말을 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흥이 국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기술된

것은 경흥의 불교 철학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도 있다 즉 이 당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까지 포섭하고 융합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 이런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불교 쪽에서도 모든 중생

들이 똑같이 성불할 수 있다는 성불 평등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흥은

중생중에서 성불할수 없는존재가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런경흥을 신라



  

불교가 조롱했다는 것이다 또 백제유민인 주제에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그를 신라 승려들이 조소한 장면으로도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경흥

에 대한 문수보살의 경책이 경흥의 사치를 질책하려고 한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경흥으로 대변되는고승의 초세속 지향에대한반성을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경흥이 말을 탄 것은 스스로

사치해서가 아니라 임금이 그를 국사로 대접하고 그에게 최상의 대우를

했기때문이다 말을 탄경흥은 사치한 경흥이 아니라 세속을벗어나세

속인 위에 있는 경흥을 뜻한다 고승을 최고로 추앙하는 것은 고승의 초

세속 지향을 세속인이 무턱대고 흠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일반적인 경

향에 대해 반성을 촉구한 것이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관계도 그렇다 달달박박은 소위 에 해戒禁取

당할 정도로 여인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계율에 대한

집착이요 여인이라는 상에 구속된 것이었다 반면 노힐부득도 그런 경향

이 없지는 않았지만 자비심을 발휘하여 여인이 처한 상황를 배려하고

그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보살행의 실현이다 결국 노힐부

득은 관음보살인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 대보리를 완성하고 미륵불로 성

불했다 서술의 목표는 노힐부득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나 달달박박이 완전하게 배척된 것도 아니다 달달박박으로

하여금 늦게나마깨닫게 만들어 불완전하지만미타불로 성불하게해준점

에서 그러하다 달달박박의 문제는 잠시 계율에 집착하여 자비심을 베풀

지못한데 있다 이런달달박박도 깨닫게하여노힐부득과함께성불하게

김영미 신라 중대 초기 승려들의 인간관과 사회인식 무량수경 연구를 중심으  

로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면  

한태식 경흥의 생애에 관한 재고찰 불교학보 호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  

원 면

면朴朴曰 蘭若護淨爲務 非爾所取近行矣 無滯此處 閉門而入

면師聞之驚駭 謂曰 此地非婦女相汚

면然隨順衆生 亦菩薩行之一也 況窮谷夜暗 其可忽視歟



만들었다

이를 광덕과 엄장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자 광덕은 년간 결혼생활을

했지만 한번도 부인과 동침하지 않았다 반면 엄장은 친구 광덕이 극락으

로 가자 장례를 치러준 뒤 그 부인과 동침을 하려다가 욕을 본다 여인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든 광덕은 여인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

를 가졌다 년 동안 부인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은 깊은 밤 산문 밖

으로여인을 쫓아내는달달박박 못지않게여인에게가혹했다고해석할수

있다 반면엄장은홀로된친구의 부인을거두어주려하였다는 점에서노

힐부득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설화의 서술자는 각각

의 인물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여인에게 청정한 태도를 보인 남

자를 꾸중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며 여인에 대해 친화적인 남자를 칭

찬하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삼국유사 라는 하나의 텍스트에 존재하는 모순이나 비일관  

성이라 해석하여야 할까 아니면 그 모순과 비일관성 속에 일연의 특별한

생각이 깃들어 있다고 보아야 할까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힐부득은 달달박박이 가진 경직된 초세속 지향을 반성하게 하는 인

물이다 광덕은 엄장이 가진 세속 지향을 반성하게 하는 인물이다 광덕

엄장 보다 노힐부덕 달달박박 이 서사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것이라는

점은 노힐부덕 달달박박 의 지향을 삼국유사 가 더 강조하려 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즉 이 두 설화를 통하여 일연은 세속 지향에 대한 반

성보다는 초세속 지향에 대한 반성을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緣會逃名文殊岾 은 고승 연회의 행적을 따라가며 세속과 초세속의

진정한 관계를 모색한다 연회는 이 자기를 로 추존하려 하자元聖王 國師

암자를 버리고 더 깊은 곳에 숨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때 밭을 갈던 노인

을 만난다 노인이 연회에게어딜가느냐묻자연회는 나라에서관직으로

써 나를 구속하려 하므로 피해간다 고 대답했다 철저히 세속을 벗어나

초세속을 지향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자 노인은 여기서도 장사를 할만 한데 왜 수고롭게 멀리 가려 하

는가 스님이야말로 이름 팔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로군 이라고 질

책한다 그노인은 문수보살이었다 그 말에 감발되어 연회는 살던 암자로

돌아가고 얼마 뒤 왕의 사자가 도착하자 임금의 명을 받들어 대궐로 가서

국사가 된다

문수보살은 영원히 세속을 벗어나려던 연회를 각성시켜 돌아가 국사가

되어 중생제도에 힘쓰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세속의 공간을 그냥 멀리 하

는 것 자체가 세속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며 불법을 완수하는 것

도 아님을 암시한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초세속의 해탈을 완수할 수 있으

며 초세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욕망에 연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세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하며 초세

속을 지향하면서도 세속의 가치를 망각치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성에항상지혜를내어평등 자비심을실천하고

하심하여 일체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수행인의 청정심이다 만약 그 마음

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지 않고 청정처에 집착하여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있게 되면 이것은 법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는 의 경계도六祖 惠能

이와 연관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문수보살의 본질을 설명하는 경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에 이런 구절이 있다文殊師利所說不思議三昧經  

일체 중생의 번뇌를 떠나서 따로 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생佛境界

의 번뇌를 하면 이것이 이다 이란 을 떠나는 자가 아了知 佛境界 聖人 世俗

니라 와 과 의 상대적 대립을 초월하는 사람이다有爲 無爲 聖法 非聖法

면於此可賈 何勞遠 師之謂賣名無厭乎售

自性 常生智慧 行平等慈 下心恭敬一切衆生 是修行人 淸淨心也 若不自淨其心

금강경愛着淸淨處 心有所住 卽是着法相   莊嚴淨土分 제 의 해설六祖

면

문수사리소설불사의삼매경 정병조 문수보살의 연文殊師利所說不思議三昧經  



문수보살은 불경계를 따로 설정하여 세속을 무시하거나 무위법과 유위

법 과 을 분별하는 데 머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철저하게 비聖法 非聖法

판한 존재다 일연은 이런 문수보살을 내세워 초세속의 자리에서 세속을

무시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나무랐다고 볼 수 있다

세속의 관점에서보면 남루한 차림의 문사보살이나 석가진신은 초라한

세속을 대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고승들이 그런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

는세속을무시하는것을뜻하기도한다 비천한민중들의 세속은그 자체

로 보호되고 존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연은 숭고한 고승으로서의 자장의 모습과 아상에 짓이겨진 자장의

모습 중 어느 쪽을 진정한 모습이라고 독자에게 말하고 싶었을까 또 겉

모습만 보는 원효의 형상과 온갖 세속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원효의 형

상 중에서는 또 어느 쪽이 진정한 원효라고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일

까

이들 양쪽을 모순 관계로서만 이해하지 않을 때 삼국유사 가 선택한  

불교설화의 탁월한 서술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연은 삼국유사  

의 여기저기에 고승이나 수행자의 다양한 모습을 배치해두었다 세속에

집착하거나아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는다른데에서는 완벽하

게 세속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여준다 양자는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

지않는다 서로가일정하게관계를맺고 서로에게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다

득도와 성불 단계에서 보이는 형상을 부각시킨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

시 해석할 수 있다 형상은 에 의해 구성된 허상이고 그래서 그것에六處

집착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나 그 형상을 통하여 득도하고 성불

할수 있기에형상자체가소중한것이다 사람이세속에서가지는세속의

경험도 바로 그런 이유로 소중한 것이다 가령 대성효이세부모 에서

구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면  



  

재상 김문량의집으로 환생한 김대성이 크게 깨닫고 을두텁게 한계悲願

기는그의사냥벽이었다 그가사냥을하여곰을죽이지않았다면꿈 속에

귀신으로 변한 곰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대성에게 불사 창건을 요구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성의 사냥 행위는 부정되어야 할 세속 경험이면

서도 불사 창건이라는 초세속적 행위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불

사 창건에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는 자비정신이 담기게 한 것이다

짐승을 배려하는 이러한 정신은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하는 간절한 마

음으로 나아갔다

진정한 초세속을 위하여 세속의 일상적 경험을 중시하는 이러한 의미

지향이 은밀하게 철저히 관철된 경우가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이

다 이설화는 삼국유사 불교설화의지향을대변하는것 중하나로서거  

듭 분석되어 왔다

의상 원효 범일 조신으로 이어지는 개별 단편들은 각각 독자성을 갖

고 있으면서도 대립짝을 만들고 있다 이 대립짝을 전제하고서 이 작품을

읽어나갈 때 결국 조신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연의 궁

극 관심은 조신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그 결정적 증거는 끝에 붙은 議

와 가 의상이나 원효 범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신에 대한 것이라는詞

점이다

세스님은 관음보살을친견했건하지못했건 크게 달라지지않았다 이

에반해조신이야기는먼저 로시작되어새로운 의미를昔新羅爲京師時

지향하고 있다 조신 이야기에서 낙산 관음의 존재는 기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의 출발이기도 하다 김흔공의 딸과

의 고통스런 결혼생활을 끝내고 깨어난 조신은 고단하고 쓰라린 삶에 대

해회의를하고탐욕에 오염된마음을 말끔히씻어내는데 그순간관음의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면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의미 연세어문학  

호연세대 국문학과 면



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고 참회한다 조신은 관음보살 앞에서 세속聖容

인간의 일생을 경험하고는 다시 깨어나 관음보살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

리고는 앞의 세 불승들과는 달리 결정적인 의식전환을 이룬다

일연은 에서 의 한단지몽을 떠올리며 한순간 인생의詞 枕中記 盧生  

덧없음을 환기했다 그러나 세속적 삶의 허무함만을 연상하는데 머물지

말고 청량 세계에 이를 것을 권고한다 그것은 꿈에서 깨어난 조신이 탐

욕의 마음을 떨쳐내고 관음보살 앞에서 참회하는 것과 통한다 이로써 일

연은세속적 삶의 의의와그세속적삶을벗어나는길을암시한다 세속의

길이란 피치못할 것일진대 그것에 충실하지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속을 벗어나려 하겠지만 그 초세속이 이

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때때로 눈을 감고 자기를 되돌아 봄으로써

자기를 극복하여 청량 청정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교시이다

조신은 출가하여 세속을 벗어났지만 세속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했

다 그런 점에서 조신의 초세속 지향은 세속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고승

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의미에서 참다운 것이 아니었다 이 단계에서 초세

속이극복되어야했다 꿈 속에서조신이 겪었던세속의경험은 마침내조

신의 초세속을 완성시켰다 조신의 초세속은 세속의 경험을 통해 보완되

고극복되었으며 그런만큼세속의경험은소중하게 인식되었다 할수있

다

 삼국유사 가 의해 감통 피은 편 뒤에 효선 편을 붙인

것도 이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의해 감통 피은 편을 통해

출가를 통한 초세속을 보여 준뒤 효선 을 덧붙여 세속 생활의 한 극치

인효행을제시하여초세속지향을보완한것이다 그런점은진표라는한

개인에 의해서도 실현되었다 진표는 아버지를 두고 출가하여 수행하고

득도했지만결국그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함께 수행함으로써효행이라는

이상 조신 이야기에 대한 분석은 이강옥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 

학연구 호국문학회 면을 참조할 것 



  

세속지향과 수행이라는 초세속지향을 함께 완성한 것이다

초세속 지향은 세속 삶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세속 삶의 경험을

통하여 초세속 지향은 검증되거나 보완된다 세속이 아상과 집착으로 점

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속 삶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초세속으로 나아간

다면세속삶의가치는 일정하게인정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초세속지

향은세속적 경험에의해보완되고완성된다고말할수 있다 이런사유가

초세속을 반성하게 하는 화소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서술 의식과 서술 방식의 계승과 정형화

석가모니 일대기는 전생 탄생 출가 고행 成道 교화 열반을 중심화

소로 하여 엮어져 있다 고승전 이나 해동고승전 등도 이 구도를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삼국유사 의 출가득도담이나 성불담들은 석가모  

니 일대기나 고승전 처럼 그 구성 화소들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았다 당  

의 이나송의 으로부터옮겨온 경우조차출입이심續高僧傳 宋高僧傳    

하다 많은 화소들을 생략하고 또 그에 못지 않게 덧붙이기도 한 것이다

일연이 출가자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였음을 뜻한다

비교적 구성 화소들이 두루 갖춰진 것은 원광 자장 진표 심지의 경우

이다 아도 신효 혜통 소달구지 탄 사람 등은 출가 동기와 출가 과정 등

전반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광덕 엄장 욱면비 노힐부득 달달박박 관

기 도성 등은 성불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흥 연회 등은 초세속에 대한

반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원광이나 자장 신표 심지의 이력을 통하여는 온전한 고승전을 만들려

김승호 승전의 서사체제와 문학성 검토 해동고승전 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연구 집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면 변귀남 고승전 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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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것으로 보인다 진표를 예외로 한다면 모두 출신 신분이 높은 고승

들이다 그리고 圓光西學 원광 慈藏定律 자장 眞表傳簡 진표

등은 당 속고승전 에서 자료를 주로 옮겼다 이로써 일연은 중국 고승들  

과 대등하게 우리의 고승들을 내세울 수 있었다

출가 동기와출가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일군의 출가담은 일연이 가진또

다른서술의식과 관련된다 출가행위는 위대한것이어서 그에 대해 이러

쿵저러쿵 분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속에는 그렇지 않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일연이 진지하게 인정하였다 우리 문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돈독한

가족 관계를 외면할 수 없고 또 일연 스스로의 출가 과정에 집요하게 따

라다녔던 어머니에 대한 상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일연은 오직

출가 동기와 출가 과정 자체만을 서술 대상으로 한정하여 그 점을 진지하

게 성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출가자들은 하나같이

낮은 신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평민들의 삶이란 세속에 얽매이는 것

이어 출가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어렵다 평민들의 이런 처지가 출가

에 대해 근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보살들은 주인공들이 출가하여 득도하거나 성불하는 과정에서 그 초

세속 지향을 극단적으로 찬탄하고 도와주는데 그 두드러진 방식이 찬란

한색과빛을부각시키는것이다 이로써 출가자의초세속 지향은극에이

른다 그런데 삼국유사 가 이런 방식으로 지지한 초세속이 최종 귀결점  

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단계를 초래하기 위한 포석으로서의 성격

이 강하다

먼저 찬란한 성불을 하는 주인공의 신분을 가장 비천한 존재로 설정한

것이다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가장 찬란하게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간절하게 수행하면 어떤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

넣어주려 하였다

다음으로 신분이 높은 고승의 숭고함이 진정한 초세속이 아니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고승의 초세속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통념에 안주하



  

려는사람들에게충격을 주려는의도가있다 서사문맥속에서 낮은 신분

으로 나오는 달달박박이나 원효도 아상에 집착하기는 하지만 그 대목을

서사의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지나치게 강하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반면

높은 신분 출신으로 암시된 경흥이나 연회 등은 해당 화소를 마지막에 배

치하여 강렬한 인상을 만들었다

이상 두 가지 방식으로 비속과 숭고라는 상식적 분별을 부수었다 비속

과 숭고 세속과 초세속의 상식적 분별은 삼국유사 특유의 대조적 서술  

법에 의해 철저히 극복된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 출가득도담이나 성불담에는 화소의 결합이나 구성  

방식에서 이미 몇 개의 패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진표와

심지의 관계에서다 두 사람은 간접적이지만 도통의 전수와 계승 관계에

있었다 심지는 진표의 수제자 이 진표의 를 이어받아 법회永深 佛骨簡子

를 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도를 이어받기로 결심하고 찾아간다 심지

계조 는 심지가 수행하는 모습과 불골간자를 얻는 과정을 신비롭게 기술

하고 있다

진표 처음 밤을 기하여 을 돌에 메쳐 이 모두 부서지고 피가 바五輪 膝腕

위언덕에 비오듯 흘렀다 이 없는 것 같아 몸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다시聖應

일을 기약하니 일이 지났다 그러자 지장보살이 나타나 를 주었다淨戒

심지 일이 지나 큰 눈비가 내렸으나 심지가 선 곳 사방 척 가량은 눈이

내리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당을 향하여 가만히 예배하니 팔뚝과 이마

에 피가 흘렀으니 진표율사의 선계산의 일과 같았다 그제서야 지장보살이 매

일 와서 위로하였다

初以七宵爲期 五輪撲石 膝腕俱碎 雨血 崖 若無聖應 決志捐捨 更期七日 二七嵓

日終 見地藏菩薩現受淨戒 眞表傳簡 의해 면

經七日 天大雨雪 所立地方十尺許 雪飄不下 退處房中 向堂潛禮 俱血 類肘顙

表公之仙溪山也 地藏菩薩日來問慰 心地繼祖 의해 면



지장보살을 친견하기까지 심지에게는 스승 진표에게 나타났던 것과 똑

같은 신체적 변화가 나타났다 서술자도 진표율사의 의 일과 같았仙溪山

다 라 하여 그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일치는 서술자에 의해 의

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진표 또한 처음과 같이 부지런하고 용감히 하였다 과연 미륵이 감응하여

나타나 점찰경 두 권과 증과간자 개를 주고 이르기를 그 가운데 제 간자

는 새로 얻은 를 유함이요 제 간자는 를 더 얻는 것을 유함이다 이妙戒 具戒

두 간자는 내 손가락 뼈요 그 나머지는 모두 침단목으로 만든 것이니 모든

번뇌를 말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써 법을 세상에 전하여 사람을 구제하는

로 삼으라 하였다津筏

심지 법회가 끝나고 산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옷섶 사이에 두 간자가 끼

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지고 돌아가 영심에게 고하니 영심이 간자는 함 속

에 있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 하고 조사해 보았다 함은 봉한 그대로 였으나

열어보니 간자는 없었다 영심이 매우 기이하게 여겨 첩첩히 싸서 간직하였

다 또 가다가 보니 처음과 같으므로 다시 돌아와 고하였다 영심이 말하기를

부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그 뜻을 받들라 하고 간자를 주었

다

여기서는진표의수행에서 핵심이었던 불골간자에초점을맞추었다 스

승이 얻은 불골간자는 미륵불의 수기의 증거였다 그것이 기이한 과정을

거쳐 심지에게로 전해진다 도통의 전수가 출가득도담의 화소 계승에 의

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출가득도담이 이미 고승마다 고유한 서술

又懃勇如初 果感彌勒現 授占察經兩卷 證果簡子一百八十九介 謂曰 於中第並

八簡子 喩新得妙戒 第九簡子喩增得具戒 斯二簡子是我手指骨 餘皆沈檀木造 喩

諸煩惱 汝以此傳法於世 作濟人津筏 眞表傳簡 면

泊席罷還山 途中見二簡子 貼在衣褶間 持廻告於深 深曰 簡在函中 那得至此 檢

之封題依舊 開視亡矣 深深異之 重襲而藏之 又行如初 再廻告之 深曰 佛意在子

子其奉行 乃授簡子 心地繼祖 면



  

구조와 화소를갖추게되었으며 그것이제자들에 의해 회자되고계승되었

다고 하겠다 스승의 출가득도담의 전부나 일부 화소의 수용은 스승의 도

통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뜻한다

화소의 계승이란 면에서는 두 경우가 두드러진다 화소와 불보살割股

의 비속한 모습으로의 현신 화소다

먼저 할고 화소는 向得 向得舍知割股供親 聖覺 聖覺列傳 삼 

국사기 열전 信孝 臺山月精寺五類聖衆 등에 나타난다 이들은

의상계 화엄종의 소위 사상으로 꿰뚫어진다 하겠는데孝善雙美 그런

개연성이 할고 화소의 계승으로 나타난 것이다

불보살의 비속한 모습으로의 현신이라는 화소도 초세속을 반성하게 하

는 서술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공유되었다 경흥이나 연회의 경우에서 가

장 두드러졌던 이 화소는 독립되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의 전

환점으로서도 거듭 개입한다 원효 앞에 나타난 빨래하는 여인 효소왕 앞

에 나타난 거지 차림의 석가진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앞에 나타난 만삭

의 여인 등은 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동일하다 이 화소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화들을 일연은 거듭 기술함으로써 아상과 집착

을 깨게 한 것이다

고승이 아닌 평민들의 수행담은 광덕 엄장 노힐부득 달달박박 관

기 도성의 경우를 통하여 서사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승 대신 도반을두었다 열악한 여건에서 서로 북돋워주며

수행에 충실한 것이다 특히 포산이성 에서 관기와 도성 사이의 간절한

우정은 산의 나무들을 그리움의 방향으로 눕게 하는 이적이 일어나게 하

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술구조와 화소에서 명백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신라말 의상계 화엄종 승려로 파악될 수 있는 가 공주지역의 효선신앙을 그信孝

대로 이어받고 있음은 중요하다 김두진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신앙孝善雙美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면  



많다 두 사람의친구가함께출가하여가까운 곳에 암자를짓고는수행을

시작하다 한 친구가 먼저 성불하니 나머지 친구도 따라서 성불한다는 서

술구조가 완전하게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그 당시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

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완성된 성불담의 구조가 사람들의 서사의식

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거듭 비슷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요컨대 삼국유사 의 출가득도담 및 성불담들은 서술구조와 화소 양면  

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특정 출가자의 특질들을 인상적으로 구

현했다고 하겠다 그것은 일연이 출가 수행 득도 성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화소들을 두루 살펴서 자신이추구했던 어떤 지향을구현하는데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하여 세속을 벗어나면서도 세속에 충실하는

불교적 삶의 지혜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본고는 삼국유사 의 초세속 지향이 구현되고 나아가 그것이 보완되어  

완성되는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거기에 깃든 일연의 의식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초세속 지향은 출가에서 시작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출가자가 겪은

갈등은 주로 부모 때문이었다 출가자의 부모에 대한 상념은 우리 문화의

기본 성향과 관련되면서 일연의 경험과 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반

면 결혼을 한 출가자가 부인이나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는 나타나

지 않았는데 그것은 석가모니의 출가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승의 경우는 출가 과정이 문제되지않았는데 고승으로서의이미지가

이미널리알려진 데기인한것으로보았다 전생담이출가를대신하는경

우도 있었다



  

수행 정진이나 득도 성불의 과정에서는 찬란한 색과 빛을 부각시키는

강렬한 형상화는 삼국유사 에서가장인상적으로드러나는특징중하나  

다 그것은 환상이나 기적에 가까워 초세속 지향을 극치에 이르게 하였다

이런 형상화는 다음 단계를 부각시키는 포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세속의 공간을 그냥 멀리 하는 것자체가 세속의 굴레에서 해방되는것

이 아니며 불법을 완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세속에 있으

면서도 초세속의 해탈을 완수할 수 있으며 초세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욕망에 연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세속에 있으면서

도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하며 초세속을 지향하면서도 세속의 가치

를 망각치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문수보살의 본질과도관련되었다 문수보살은불경계를 따로설

정하여 세속을 무시하거나 무위법과 유위법 과 을 분별하는聖法 非聖法

데머무는것을그무엇보다철저하게 비판한존재다 일연은이런문수보

살을내세워 초세속의자리에서 세속을무시하는 태도를근본적으로나무

랐다고 볼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 의 여기저기에 고승이나 수행자의 다양한 모습을 배  

치해두었다 세속에 집착하고 아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는 다

른 데에서는 완벽하게 세속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가 세

속 지향의 모습이라면 후자는 초세속 지향의 모습이다 양자는 따로 분리

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일정하게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

고 받는 것이다

초세속 지향은 세속 삶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세속 삶의 경험을

통하여 초세속 지향은 검증되거나 보완된다 아상과 집착으로 점철된 세

속 삶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초세속으로 나아간다면 세속 삶의 가치는 일

정하게 인정된다 그런 점에서 초세속 지향은 세속적 경험에 의해 보완되

고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유가 초세속을 반성하게 하는 화소

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가득도담이나 성불담은 삼국유사 이 편찬될 무렵 정형화된 단계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서술구조와 화소에서 명백하게 공유되고 있었던 것

이다 먼저 스승과 불제자 사이의 이야기에서 화소와 서술방식이 공유되

었다 또 스승 없이 도반끼리 수행 성불하는 경우도 비슷한 형편을 보였

다 두 사람의 친구가 함께 출가하여 가까운 곳에 암자를 짓고는 수행을

시작하다 한 친구가 먼저 성불하니 나머지 친구도 따라서 성불한다는 서

술구조가 완전하게 공유된 것이다 완성된 성불담의 구조가 사람들의 서

사의식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거듭 비슷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 의 출가득도담 및 성불담들은 서술구조와 화소 양면에서 서  

로영향을주고받으면서 특정 출가자의특질들을인상적으로구현했다고

하겠다 그것은 일연이 출가 수행 득도 성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화소들을두루살펴서자신이 추구했던바를구현하는데활용했기 때문이

다 그로써 세속을 벗어나면서도 세속에 충실하는 불교적 삶의 지혜를 창

출하였다

최남선 편 삼국유사 민중서관 면  

하정룡 이근직 삼국유사 교감 연구 신서원 면  

금강경오가해  

강은해 삼국유사 고승담의 갈등양상과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집 한    

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면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면

고운기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면  

김두진 자장의 문수신앙과 계율 한국학논총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면

김두진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신앙 한국학논총 국민대 한국孝善雙美   

학연구소 면

김부식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면  

김승호 승전의 서사체제와 문학성 검토 해동고승전 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연구 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면 

김승호 불교적 영웅고 승전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  

연구소 면

김열규 낙산이성과 신비체험의 서술구조 삼국유사와 한국문학 학연사  

면

김영미 고려시대 여성의 출가 이화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소  

면

김영미 신라통일기 불교계의 동향과 추이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면

김영미 신라 중대 초기 승려들의 인간관과 사회인식 무량수경 연구를 중심으  

로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면  

김영태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비평사 면

일연과 우반 면閔泳珪 陳尊宿 四川講壇  

백도수 비구의 출가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면

변귀남 고승전 의 지괴적 서사형식 소고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면

서윤길 신라 현신성불현신성불의 밀교적 영향 불교학보 동국대 불교문  



화연구원 면

유광수 만남과깨달음으로본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의의미 연세어문학  

호 연세대 국문학과 면

이강옥 구운몽 과 육미당기 에 나타난 세속적 삶의 두 모습과 그것의 극복

방식 고전문학연구 별집 집 한국고전문학회 면  

이강옥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 집 한국  

고전문학연구회 면

이강옥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연구 호 국문학회  

면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비평사  

면

일연 중편조동오위 권중 한국불교전서 제 책 동국대 출판부 면  

전진아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의 구성방식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  

회 면

정병조 문수보살의 연구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면  

조동일 불교설화에서본 숭고와비속 삼국시대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면

최호석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의 소설사적 전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면

한태식 경흥의 생애에 관한 재고찰 불교학보 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면

황패강 신라 불교설화 연구 일지사 면  



  

三國遺事

三國遺事

三國遺事 一然

我相

三國遺事



三國遺事

一然


